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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 세션 “북한의 선택: 경제개혁”에서 발표자들은 북한이 핵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심각한 경제 재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에 

대해 분석했다. 최근 몇 년간, 김정은은 아버지 김정일보다 경제 분야를 중시하며 경제 

유지를 위한 전반적인 국가 개입 정책을 취했다. 이러한 조치가 안정성이나 성장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뒀을지라도, 지속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발표자들은 북한이 제재를 피할 수 있는 조치와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전략, 그리고 

북한 내부 경제구조의 변화에 대해 논의했다. 북한은 자국의 경제일꾼을 해외에 직접 

파견하고 현지 기업들과 결탁해 불법무역을 용이케 할 수 있는 동시에 북한은 사이버 

능력을 향상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제재를 더 수월하게 우회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엘리트 계층에겐 상당한 소득 증대와 부의 창출로 이어졌지만 북한 주민들의 

대부분은 아직도 저성장과 빈곤에 갇혀있다고 설명했다. 

질의 응답 시간에는 제재 조치 장기화 시 김정은 정권이 어떻게 유지될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이에 대해 발표자들은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제재 우회 조치를 방조하고 

북한의 해외조력자들의 지속적 활동을 허용한 허점을 강조했다. 북한의 해외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발표자들은 최대 5 억불로 추정되는 해외노동자를 통한 외화소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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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으로 큰 액수는 아니지만 매년 10~20 억 사이로 추정되는 북한경제의 경상수지 

적자를 해소하는 데는 상당한 기여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핵개발로 인해 

북한이 차후 군비를 축소하고 경제에 투자를 확대할 개연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끝으로 대북제재의 교훈이 어떻게 미국의 전반적 외교전략을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논의로 결론을 맺었다. 


